
해방 후에 신산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당시 초등학교는 일제 시대부터 있던 만장산 아래
지금의 광탄중·고등학교 자리에 위치해 있었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초등학교에 인민군들이 주둔하게 되어, 우리 3학년만 면사무소 뒤
과거 양조장 터에 있던 광탄면사무소 소유의 일자형 창고로 옮겨 휴전될 때까지 공부했다.

그 후 다른 학년이 천막을 치고 재실에서 공부하고 있던 윤관장군 묘로 옮긴 후, 몇 년 후 다
시 광탄농업협동조합 하나로 마트 쪽으로 학교를 옮긴 후 졸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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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이 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미군의 도움으로 지금의 신산초등학교 자리로 학교를 옮
기게 되었다. 6학년 때는 오후에 광탄삼거리를 지나 새롭게 학교를 신축하는 장소까지 걸어
가서 흙과 자갈과 벽돌을 나르는 등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많은 일을 했다.

6.25 전쟁 후 만장산 아래 초등학교에 인민군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 우리나
라 전투기가 만장산 넘어서 날아와 인민군들을 공격하기 위해 일자형 건물인 초등학교 건물
양쪽에 휘발유 통 2개를 떨어뜨려 순식간에 학교 건물이 불에 타는 것을 목격했다. 그 당시
학교는 학생도 없고 선생님들도 모두 피난 가고 인민군들만 있어서 불을 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소풍 갈 때 친구들과 줄을 서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미군들이 키우던 큰 개가 달려들어 우리
를 공격하려고 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어른이 뛰어서 도망가면 위험하니 가만히 있으라
고 했다. 친구들은 모두 도망갔으나 나만 서 있었는데 개가 나를 물었고 동시에 놀라서 넘어
졌다. 넘어지며 나무 꼬챙이에 엉덩이를 찔려 몇 달간 고생했던 초등학교 시절의 힘들고 안
좋은 추억이 생각난다.

초등학교 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동네끼리 패싸움을 심하게 했다. 특히 신산리, 새술막,
화산 3동네 학생들끼리 학교 가는 길목을 막아놓고 많이 싸웠다. 그 당시에는 남의 동네도
함부로 가지 못했다. 자기 동네에 타 동네 아이들이 오면 함께 혼내 주었던 안 좋은 문화가
있었던 것 같다.

선생님들은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가르쳐 주셨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 어린 학생들이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로 체벌이 심했다. 학생 인권을 중요시하지 않았
던 시대였지만, 소래울쪽에 살고 계셨던 이○○ 선생님이 보리수나무 회초리를 여러 개 가
지고 다니면서 머리에서 피가 날 정도로 지나치게 체벌을 하여 지금까지도 우리 24회 동창
들이 만나면 그 선생님을 잊지 않고 많이 아쉬워한다.

6.25 전쟁 기간에는 인민군이 이북으로 올라가면 수업하고 다시 내려오면 수업을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교실은 천막을 치고, 책상은 탄피 상자, 책가방은 보자기를 사용했다.
겨울에는 학생들이 반별로 집에서 장작을 가져다 난로를 때며 어렵게 학교생활을 하여 25
회는 40명이 졸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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